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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현

● 가정의학과 의사

●저서: <온 가족이 함께 읽는 노인병 클리닉>, <우리 가족 주치의 굿닥터스> 등

익숙한 것을 버리는 아픔

배운다는 것은

아픔입니다.

배운다는 것은

기존의 것을 버리고

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,

그 익숙해 있던 것을 버리는

아픔을 받아들여야

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.

그 과정이 바로‘자람Growing’입니다. 

삶의 목적은

‘잘하는 것’이 아니라

‘자라는 것’입니다.

이상현의 <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네> 중에서


